
중질NGL 시장화 "난항"
환경·관세·유통문제 겹쳐 … 통산부「무관세」검토

중질N G L의 시장화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질N G L은 나프타의 대체원료로 석유시장 자유화와 맞물려 석유화학산업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나프타 가격이 9 5년 1 / 4분기 정체에서 벗어나 2 / 4분기들어 톤당 1 8 7달러

까지 상승하는 등 강세가 계속됨에 따라 N C C기업들이 중질NGL 대체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정유사

의 견제와 휘발유 판매망 확보 등의 시장R i s k로 아직까지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석유사업 자유화가 당초 예정년도인 9 7년보다 1 ~ 2년정도 앞당겨 실시될 것으로 분석돼

N C C기업들이 대체화 노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기술상의 문제점과 함께 시장여건 미숙

등으로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원료 다변화 측면에서 중질N G L로의 대체는 고려대상으로 충분하

지만 수은 등 중금속 제거설비가 없을 뿐 더러 기술도 미비, 다소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질 N G L에서 나오는 휘발유의 판매망도 기존 정유사로의 덤핑판매외에 이렇다할 방법이 제

시되지 못하고 있어 지연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둔 삼성등 대기업들의 정유업 진출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한 기존 정유사

들의 견제도 또다른 지연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체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중질 N G L의 관세가 9 4년 7월부터 수

급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1 %에서 2 %로 상향조정, 대체m e r i t가 오히려 상실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산업부는 일본·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중질N G L을 나프타와 같은 원료용으로 취급, 무관세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진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간이 정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등 석유사업자유화가 풀리지 않고 있는 현재 몇몇 후발 N C C

기업들이 수은함유량이 적은 오스트레일리아 노스웨스트 쉘프 중질N G L을 들여와 나프타와 섞어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산 중질N G L은 쿠웨이트의 팬텀프러스나 사우디아라비아의 A - 1 8 0에 비해 중금속 함

유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계속해서 나프타와 섞어 사용할경우 공정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져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시장여건으로 미루어 중질NGL 대체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 나프

타 가격 상승에 따른 N C C기업의 수입부담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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